
- 105 -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018, Vol. 31, No. 2, 105-123

고등학생의 여가활동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그릿과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

 최   효   선                    양   수   진†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긍정적인 일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등학생의 여가활동이 그릿(Grit)과 

긍정심리자본이라는 두 매개변인을 통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방정식을 통해 확

인하고자 했다. 경기도 소재 고등학교 1∼3학년 학생 226명을 대상으로 여가활동, 그릿, 한국

판 긍정심리자본, 삶의 만족도를 설문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고등학생의 여가활동은 삶의 만

족도를 예측하였으며, 그릿과 긍정심리자본은 각각 여가활동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매개하

였다. 또한 여가활동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 대해서 그릿과 긍정심리자본의 이중 매개효과

가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본 연구는 비학습적 요소인 여가활동이 고등학생에게 도전의 

장을 제공하여 그릿을 발달시킨다는 개념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나아가 여가활동과 그릿

으로 인하여 습득된 긍정심리자본이 결과적으로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킨다는 구조

를 발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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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발표한 ‘국제

학업성취도평가(PISA) 2015 학생 웰빙 보고서’

를 보면 우리나라 고등학생 1학년의 1주일 평

균 학업시간은 49.43시간으로 OECD 평균에 

비해 15시간에 가까운 차이가 난다. 공부하는 

데에 과도하게 열중하다보니 학업 이외에 다

른 일을 할 시간은 상대적으로 없는데, 우리

나라 청소년의 여가시간은 연령대별 최하위인 

주 평균 3.2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교육

과정평가원, 2016). 또한 우리나라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 지수는 50.5%로 UNICEF 조사

대상 국가 중에서 가장 높으나(김미숙, 2015),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탈출구는 주어지지 

않는다고 보고되고 있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6). 이러한 현황을 반영하듯 우리나라 청소

년의 주관적 삶의 만족도는 48개국 중 47위를 

차지하였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6).

물론 스트레스가 무조건 역기능적인 것은 

아니다. 적당한 스트레스는 강한 동기를 부

여하고, 성과를 향상시킨다는 장점이 있다

(Struthers, Perry, & Menec, 2000). 하지만 스트레

스 뒤에는 반드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이 주어져야한다. 특히 중대한 스트레스보다

는 일상적으로 주어지는 만성적 스트레스가 

자살을 더 잘 예측한다는 연구결과에 비춰 볼 

때, 만성적 스트레스를 올바로 해결할 수 있

는 적절한 해소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Chang, 2002). 여가활동은 일상적인 생활 속에

서 스트레스를 해소시킬 수 있는 좋은 수단으

로 조명받고 있다(김남정, 임영식, 2012; 주현

식, 2001; Staempfli, 2007). 학업시간이 길고 스

트레스 수준이 높은 청소년의 경우, 보다 긍

정적이고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여가활동이 가지는 의미와 영향력에 대해 더

욱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가란 다양한 여가욕구나 동기에 의해 자

신의 일상에서 벗어나 아무에게도 제약 받지 

않는 온전한 나만의 활동을 하는 것을 뜻한다

(장태혁, 2016). 여가활동은 여러 순기능을 가

지고 있어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

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여가활동을 하는 

것은 청소년기뿐만이 아니라 성년과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개인이 자신의 삶에 주관적으로 

만족할 수 있게끔 돕는 역할을 한다(김남정, 

임영식, 2012; 최성범, 최종인, 2009; Heo, 

Stebbins, Kim, & Lee, 2013; Leversen, Danilsen, 

Birkeland, & Samdal, 2012; Stenseng & Phelps, 

2012). 특히 여가활동을 하지 않은 청소년은 

부정적인 정서의 수준이 높았고, 삶에 대해

서도 만족하지 않는 등 전반적인 심리적 웰

빙의 수준이 낮았다(Stampfli, 2007; Trainor, 

Delfabbro, Anderson, & Winefield, 2010; 

Winefield, Tiggemann, & Winefield, 1992).

하지만 모든 종류의 여가활동이 항상 긍정

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단순히 오락

을 한다거나 TV를 시청하는 등의 여가활동은 

낮은 심리적 웰빙과 술․담배․마약과 같은 

물질 사용과 연관이 있었다(Trinor et al., 2010). 

따라서 연구자들은 여가활동의 유형을 구분지

어 여가활동의 기능을 설명하곤 한다. 물론 

여가활동 간 뚜렷한 분류 기준을 세우는 것이 

어렵고, 연구자들마다 다른 기준으로 여가활

동에 대해 제시하지만, 대체로 문화, 예술, 교

양, 스포츠 사회활동에 해당하는 여가활동은 

긍정적인 반면, 단순한 오락과 놀이에 해당하

는 여가활동은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하는 것

으로 보고된다. 예를 들어 Gilligan(2000)은 춤

추기나 합창과 같은 문화 활동이나 동물 돌보

기, 스포츠, 봉사활동, 아르바이트와 같은 사

회적 여가활동만이 회복탄력성을 향상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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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청소년에게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였으며, 

장태혁(2016)은 문화예술 관람활동, 사회활동, 

스포츠 활동은 학교생활 만족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반면, 취미오락 활동, 휴식 활동은 

오히려 부정적인 학교적응 결과를 야기한다고 

밝힌바 있다. Trainor과 동료들(2010)의 연구에

서도 문화, 예술, 스포츠, 사회 활동 영역에서 

지속적인 여가활동을 보낸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스트레스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화예술이나 스포츠와 관련된 여가활

동이 개인 내적인 측면을 긍정적으로 발달시

키기 때문인데, 여가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무언가에 도전하고 노력하고,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자율성과 의사결정능력,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 등의 심리적 자산을 

향상시킨다(Bradley & Inglis, 2012, Eccles, Barber, 

Stone, & Hunt, 2003, Garst, Scheider, & Baker, 

2001; Gilligan, 2000; Havitz, Kaczynski, & 

Mannell, 2013; Winefield et al., 1992). 더 나아가 

청소년기에 진취적인 활동을 함으로서 자아를 

탐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심 분야에 대한 기

술을 쌓아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게 된다(Hansen, Larson, & Csorkin, 2003, 

Mahoney, 2000). 뿐만 아니라 여가활동은 일정

한 정도의 사회적 접촉을 유지시키므로 사회

적 유대감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고, 여가활

동을 통해 구성원들 간 협동심을 경험하고 유

대를 형성함으로써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

게끔 한다(Bradley & Inglis, 2012; Fletcher, Elder, 

Mekos, 1997; Hansen et al, 2003; Stempfli, 2007). 

물론 여가활동을 통한 사회적 접촉은 타인의 

실존 여부(가상세계 인물 대 실존 인물)나 접

촉하는 타인의 수 등 여러 차원이 존재할 수 

있지만, 여가활동을 통해 사회적인 접촉을 한

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개인의 심리사회적 발

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Fawcett, 

Garton & Dandy, 2008; Trinor et al., 2010).

여가활동은 청소년의 부정적 정서 수준을 

낮추고, 자기효능감과 같은 긍정적인 심리적 

요소들을 발달시키며, 사회적 유대감을 향상

시킨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할 때 청

소년의 여가활동이 삶의 만족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국내 다수의 연

구들에서도 여가활동에 많이 참가한다거나 자

발적인 동기에 의한 여가활동 혹은 만족스러

운 여가활동이 삶의 만족도를 포함한 주관적 

안녕감을 예측한다는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김정운, 2003; 조아미, 2004; 차경호, 2004; 채

선애, 한성열, 2002). 하지만 여가활동은 개인 

내적 역동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Stebbins, 2007), 본 연구에서는 여가활동이 삶

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를 단순한 여

가활동의 종류나 동기 등으로 설명하는 것 이

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여가활동은 그릿(grit)을 발달시키는 장을 제

공하는 역할을 함으로서 삶의 만족도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다(Duckworth, 2016). 그릿이란 

자신이 성취하고자 하는 바에 대해서 역경이

나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목표를 향해 꾸준히 

정진할 수 있는 능력이다(Duckworth, Peterson, 

Matthews, & Kelly, 2007). 그릿은 ‘흥미의 일관

성’과 ‘노력의 지속성’이라는 두 가지 차원으

로 설명될 수 있는 성격적 특질로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발휘된다는 점에서 성

실성이나 자기조절과도 구분되는 개념이다

(김미숙, 이성희, 백선희, 최예솔, 2015; 유영

란, 유지원, 박현경 2015; Duckworth, 2016; 

Duckworth et al., 2007, Reed, Pritschet, & Cutton, 

2013; Weston,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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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릿이 어떻게 발달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하게 연구된 바가 없다. 다만 Duckworth 

(2016)가 그릿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배경

에 대해서 제안한 바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어

린 시절에 경험하는 특별활동이다. Duckworth는 

고3 학생 1000명을 5년 간 추적한 Warren 

Willingham의 연구(1982)를 언급하며 그에 대한 

근거를 밝히고자 하였다. Warren의 연구에서 

특별활동을 한 고등학생은 졸업 이후에도 대

학교 명예 졸업, 리더십에서의 두각, 자신의 

분야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보이며 주어진 과

업을 더 많이 완수하였는데 Duckworth는 특별

활동에서의 과업완수가 곧 그릿의 신호일 수 

있다고 하였다. 특별활동은 흥미가 있으면서 

적절히 어려운 일을 반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더 높은 수준의 그릿을 지닐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또한 특별활동에 임한 

횟와 특별활동에서의 발전 정도를 점수화하였

을 때, 높은 점수의 학생이 대학에 재학할 

비율이 높았다는 빌 게이츠 재단(The Bill and 

Melinda Gates Foundation)과의 연구 역시 그릿

에 대한 특별활동의 기여를 가늠할 수 있게 

한다(Duckworth, 2016).

대부분의 여가활동은 단순히 좋아해서 시작

하게 되지만, 얼마나 자주 혹은 오래 하느냐

에 따라 활동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된다. 그 의미와 목적에 따라 활동을 끝까지 

완수하는 경험은 자신이 목표한 바에 대해 어

려움이 닥치더라도 노력하게 하는 그릿을 형

성하게 된다. 그동안 그릿은 학업과 관련된 

장면에서의 기능과 역할에만 초점을 두고 많

이 연구되어 왔지만, 그릿의 효용성이 균형 

있게 조명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

구가 필요하다. 특히 학업 외 영역에서의 자

발적인 활동이 그릿을 발달시키는가에 대해 

연구는 아직 존재하지 않아 이론의 발전을 위

한 연구 진행이 필요하다.

목표 달성을 위해 장기적인 노력과 열정을 

유지하는 그릿은 성공을 강력하게 예측한다

(Duckworth et al., 2007). 특히 그릿은 학업적 

성취를 유의하게 예측하는 비인지적인 요소로

도 알려져 있다(이수란, 손영우, 2013; 이정림, 

2015; Bowman, Hill, Denson, & Bronkema, 

2015; Duckworth, Kirby, Tsukayama, Berstein, 

& Ericsson, 2011; Strayhorn, 2014). 대표적으로 

Duckworth와 동료들(2007)의 연구에서는 높은 

수준의 그릿을 가진 대학생들이 GPA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군 훈련소

에 입대한 사람 중 그릿 점수가 높은 사람의 

중도 탈락률이 적었으며, 미국 철자법대회(The 

National Spelling Bee)에서는 그릿 점수가 높은 

참가자의 등수가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Duckworth et al, 2011).

뿐만 아니라 그릿은 낙관성, 심리적 웰빙, 

삶의 만족도, 행복감과 같은 정서적인 측면

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Crede, Tynan, & 

Harms, 2017). 특히 그릿은 긍정 정서, 행복감, 

삶의 만족도와 강력한 상관관계를 보이며, 행

복감과 삶의 만족을 예측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Duckworth, Quinn, & Seligman, 2009; 

Singh & Jha, 2008). 다만 그릿과 삶의 만족도

와의 관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는데, 가령 

Duckworth, Quinn과 Seligman(2009)의 연구에서

는 그릿이 삶의 만족도를 직접적으로 예측하

였지만, Jin의 Kim(2017)의 연구에서는 그릿은 

자율성을 매개로 하였을 때만 그릿을 예측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릿은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생산성과 창의성을 극대화시켜 개인의 

성장을 도모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삶의 만족

도나 행복, 긍정 정서와 같은 주관적인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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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임은 확실하

나(Jin & Kim, 2017; Pennings, Law, Green, & 

Anestis, 2015), 그릿이 긍정적인 삶의 요소를 

예측하는 매커니즘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

가 필요하다.

그릿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

는 요인 중 하나로 긍정심리자본을 들 수 있

다. 긍정심리자본은 Luthans(2002)에 의해서 제

안된 개념으로 자기효능감, 희망, 자아탄력성, 

낙관성의 4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개인이 가진 

내면의 자산으로서의 긍정적인 심리의 가치를 

제시한다. 이러한 긍정심리자본은 앞서 설명

한 그릿과는 구분되는 개념으로 그릿이 개인

이 세운 크고 작은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지

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게 하는 성격 특

질이라면, 긍정심리자본은 개인이 지니고 있

는 긍정적인 심리상태이자 한 개인의 발달에 

기여하는 발달 자산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Duckworth, 2016; 

Luthans, 2002). 그 둘의 관계를 직접 다룬 연

구는 없지만, 긍정심리자본의 각 하위요인(자

기효능감, 희망, 자아탄력성, 낙관성)과 그릿과

의 연구결과를 보았을 때 그릿이 긍정심리자

본을 예측하리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예

를 들어 회복탄력성과 자기효능감은 그릿과 

강한 상관을 가지며, 그릿은 회복탄력성과 자

기효능감을 예측했다(이미란, 이혜원, 탁정화, 

2017; 이수경, 2016; 임효진 하혜숙, 황매향, 

2016; 한양숙, 2015). 또한 라틴계 미국 대학생

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높은 수준의 그

릿을 지닌 학생이 희망과 삶의 의미의 영역에

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미국 군인을 대상

으로 한 연구에서는 그릿 점수가 높은 군인이 

더욱 긍정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음이 밝혀졌

다(Javier, Ming-Tsan, & Stepha, 2015; Lovering et 

al. 2015).

그동안 긍정심리자본은 특히 조직행동 분야

에서 조직원들의 직무태도와 성과 향상을 위

한 역량을 도출하기 위해서 자주 사용되어왔

다. 예를 들어 긍정심리자본은 임직원의 냉소

주의적 태도나 스트레스를 줄이고, 직무 만족

도와 헌신하는 태도를 형성함으로서 업무 

성취를 향상시키는데 일조한다(Avey, Reichar, 

Luthans, & Mhatre, 2011). 최근에는 조직 장면

을 넘어서 학교 장면에서도 관련 연구가 진행

되는 등 적용의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Li et 

al., 2014; Luthans, Avolio, Avey, & Noman, 

2007). 특히 긍정심리자본은 개인의 주관적 

웰빙을 향상시키고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것

으로도 알려져 있는데(김현희 외, 2017; Avey, 

Luthans, Smith, & Palmar,  2010), 긍정심리자본

은 타고난 특질이 아니라 환경이나 노력에 의

해서 변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으

며, 개인의 태도를 변화시켜 행동적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이다(Luthans, Avey, 

Avolio, & Peterson, 2010).

여가활동은 긍정심리자본을 발달시키는 기

제로서 작용하기도 한다. 고동우, 김병국의 연

구(2016)에서는 성인의 여가 경험이 삶의 만족

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긍정심리자본이 

그 관계를 부분 매개함을 밝힌 바 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지체장애인이 생활체육 활동

을 많이, 더 강하게 할수록 긍정심리자본의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대경, 박진

우, 김혜민, 이현수, 2015). 긍정심리자본의 하

위 요인 수준에서는 자기효능감이 여가 관여 

정도와 강력한 정적관계가 있었고, 여가시간

을 많이 가진 청소년일수록 높은 회복탄력성

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Giligan, 2000; Havitz 

et al., 2013). 위와 같은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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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보았을 때 여가활동은 긍정심리자본을 형

성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추측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요인으로서의 여가활동을 조명하

고자 한다. TV보기와 같은 단순한 시간 때우

기 용 여가는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다

는 선행연구들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문화예

술 관람활동, 취미교양활동, 스포츠활동, 사회

활동에서의 여가만을 조사에 포함시키고자 한

다(장태혁, 2016; Gilligan, 2000; Trinor et al., 

2010). 본 연구의 가설에 따라 여가활동이 삶

의 만족도를 예측할 것이며, 그릿은 여가활동

과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가

질 것이라고 예상한다. 또한 그릿은 긍정심리

자본이라는 내적 자산을 발달시켜 삶의 만족

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한다. 즉, 여

가활동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그릿과 긍

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따라

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이 여가활동을 

통해 삶에 대한 만족감을 획득하며, 청소년기

에 그릿과 긍정심리자본을 형성함으로서 삶

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으리라 기

대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아래와 같다.

1. 고등학생의 여가활동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한다.

2. 고등학생의 여가활동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 대한 그릿의 매개효과를 확인한다.

3 고등학생의 여가활동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 대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를 확

인한다.

4. 고등학생의 여가활동과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그릿과 긍정심리자본의 이중매개효

과를 확인한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기도 소재 S고등학교 1∼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83

개의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수집된 자료에

서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신뢰도가 낮다고 판

단된 설문지를 제외한 226명(남학생 107명, 여

학생 119명)의 자료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M=16.6, SD=.64).

측정도구

여가활동 현황

먼저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문화예술 활동, 

취미교양 활동, 스포츠 활동, 사회활동과 관련

한 여가활동 목록을 작성하였고(김정운, 2003; 

안동진, 2003; 서우석 2007; 장태혁, 2016), 이

를 설문 대상자에게 제공하였다. 여가활동 목

록에는 영화관람, 음악 감상, 구기스포츠, 봉

사활동 등을 비롯한 32가지 활동이 포함되었

다. 설문 응답자는 주어진 리스트에서 여가시

간에 하는 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활

동을 선택하였으며, 해당 활동에 대해 활동의 

빈도(이 활동을 얼마나 자주 하는가)와 지속의 

정도(이 활동을 얼마나 오래 하였는가)를 응답

하였다.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였

으며, .59의 신뢰도를 보였다.

그릿(Grit)

장기적인 목표에 대한 끈기와 열정을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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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위해 Duckworth 등(2007)이 개발한 그릿 

척도 (Original Grit Scale: Grit-O)를 이수란, 

손영우(2013)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그

릿 척도는 노력 지속 6문항(예: ‘나는 내가 

시작한 것은 뭐든지 끝낸다’)과 흥미 유지 6

문항(예: ‘나의 관심사는 매년 바뀐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는 .68

이었으며, 하위 요인의 신뢰도는 각 .72, .58

이었다.

긍정심리자본

긍정심리자본 척도는 Luthans 등(2007)이 개

발한 긍정심리자본 척도(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Scale: PPC)를 임태홍(2014)이 타당화한 

한국판 긍정심리자본 척도(K-PPC)를 사용하였

다. 긍정심리자본 척도는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자기효능감 5문항(예: ‘나는 어

려운 일도 잘 처리할 수 있다’), 낙관주의 5문

항(예: ‘나는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성공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희망 5문항(예: ‘현재 나

는 목표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 회복

탄력성 3문항(예: ‘나는 어려운 일을 겪더라도 

빨리 회복하는 편이다’)의 총 18문항을 포함하

고 있다. 본 연구에서 척도에 대한 신뢰도는 

.92이었으며, 하위 요인에 따라서는 자기효능

감 .90, 낙관주의 .79, 희망 .87, 자기효능감 .85

의 신뢰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문

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되었다.

삶의 만족도

고등학생이 자신의 삶에 주관적으로 얼마나 

만족하는지에 대해서 측정하기 위해 Diener 등

(1985)이 개발한 삶의 만족도(Satisfaction with 

the Life Scale; SWLS)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

구에서는 원 척도를 조명한과 차경호(1998)가 

번안한 것을 임영진(2012)이 타당화한 척도를 

활용하였다. 문항은 총 5개(예: ‘전반적으로 나

의 인생은 내가 이상적으로 여기는 모습에 가

깝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

뢰도는 .87이었다.

자료분석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신뢰도, 기

술통계 및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M-plus 7.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각 척도에 적

합한 요인의 수를 추출하여 하위요인을 구성

하였다. 이후 측정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

석과 구조모형 분석을 실시한 후,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

연구문제 검정에 앞서 여가활동, 그릿, 긍정

심리자본, 삶의 만족도의 최고점수, 최저점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또한 측정 변

인들의 정규성 가정 충족 여부를 검토하기 위

해 주요 변인들의 첨도와 왜도를 확인하여 표

1에 제시하였다. Kline(2005)의 기준에 따르면 

왜도의 절대값이 3 이상, 첨도의 절대값이 10 

이상인 경우 정규성 가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본 연구의 측정 변인들의 왜도, 첨

도값을 확인한 결과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연구 대상자가 여가시간에 한다고 응

답한 활동은 음악감상(18.8%), 영화관람(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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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기 스포츠(8.4%) 순으로 많았다. 여가활동의 

현황에 대한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상관분석

주요 변인들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상

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다수의 변인들이 정

적인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과는 표 3과 같다. 여가활동은 그릿(r=.19, 

p<.01), 긍정심리자본(r=.20, p<.01), 삶의 만족

도(r=.17, p<.01)와 낮은 정도의 정적 상관을 

보였다. 그릿은 긍정심리자본(r=.52, p<.01), 삶

의 만족도(r=.36, p<.01)와 유의한 정적인 상관

을 보였으며, 긍정심리자본과 삶의 만족도도 

역시 정적인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r=.68, p<.01).

1 2 3 4

여가활동 1

그릿 .19** 1

긍정심리자본 .20** .52** 1

삶의 만족도 .17** .36** .68** 1

**p<.01, *p<.05

표 3. 주요변인들의 상관분석 결과 (n=226)

가능한 점수범위 점수범위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여가활동 2-10 2-10 6.16 1.83 -.20 .59

그릿 12-60 19-60 36.47 11.81 .53 1.52

긍정심리자본 18-90 23-88 58.99 6.17 -.03 .48

삶의 만족도 5-25 5-25 15.45 4.63 -.05 -.14

표 1. 주요 변인들의 점수 범위와 평균 및 표준편차 (n=226)

구분 활동명 응답률

문화예술

관람활동

음악듣기 19%

영화관람 17%

음악회 관람 2%

문화예술-기타 3%

취미교양

활동

미술활동 6%

요리 5%

독서, 토론, 글쓰기 3%

악기연주 2%

생활공예 1%

취미교양-기타 5%

스포츠

활동

구기 스포츠 8%

춤 3%

헬스, 요가 2%

격투기 스포츠 2%

등산, 클라이밍 1%

자전거, 조깅, 마라톤 1%

수영 1%

배드민턴, 테니스 등 1%

스포츠-기타 7%

사회

활동

사회봉사 3%

온라인커뮤니티 3%

종교활동 2%

사회-기타 3%

합계 100%

표 2. 여가활동 현황 (n=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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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모형의 검정

측정변수를 구성하기 위해 Russell, Kahn, 

Spoth & Altmaier(1998)이 제안한 문항묶음

(parceling)을 통해 모든 척도의 잠재변수를 측

정변수로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잠재변수 추

정 시 편파를 줄이고 추정오차를 감소시켜 자

료의 연속성 및 정상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후 측정변수들이 잠재변수들을 적절하게 

반영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x²값은 98.166(df=38, 

p<.001), 절대적 적합도인 RMSEA는 0.064 

(CI=.0.046-0.081), 상대적 적합도인 CFI와 TLI

는 각각 .961, .933로 나타났다. SRMR은 .036이

었다.

x² 검정은 표본의 크기, 추정하려는 모수의 

수, 상관계수의 크기, 요인 모형의 분산 등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적합도 

지수를 고려하여 모형을 평가하며 본 연구에

서는 RMSEA, CFI, TLI, SRMR를 사용하여 모형 

적합도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보통 RMSEA의 

값이 0.08 이하일 경우 측정모형이 적절한 적

합도를 지닌 것으로 판단한다(Brown&Cudeck, 

1993). 또한 TLI와 CFI가 .90 이상이면 적합도

가 적절한 것으로 보며(Bentler, 1990), SRMR이 

.08 이하일 때 모형이 받아들일 수 있는 모형

으로 간주한다(Hu & Bentler, 1999).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모형은 전반적으로 적절

한 적합도를 지닌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측정모형의 요인부하량은 모두 .30 이

상으로 Hair, Anderson, Tatham과 Black(1992)이 

제시한 기준에 부합한다. 즉 본 연구에서 4개

의 잠재변인을 13개의 측정변인으로 구인하고

자 한 것에 별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구조모형의 검정

여가활동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그릿과 

긍정심리자본이 매개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연

구모형을 설정하였고, 이에 대한 검정을 실시

하였다. 모형의 검증결과, 적합도가 x²(df=59, 

p<.001)=111.757, CFI = .961 TLI = .949, 

RMSEA=.068(90% CI=.063-.053), SRMR=.047로 

제시한 구조모형이 적절함을 확인하였다.

연구모형의 분석

연구모형의 경로계수와 요인부하량은 그림 1 

과 같다. 먼저 여가활동에서 삶의 만족도로 

가는 직접경로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β 

=.067, p<.05). 여가활동에서 그릿으로 가는 

경로가 정적으로 유의 하였으며(β =.384, 

p<.05), 여가활동에서 긍정심리자본으로 가

는 경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β =.094, 

p<.05). 그릿에서 삶의 만족도로 가는 경로(β 

=.152, p<.01).와 그릿에서 긍정심리자본으로 

가는 경로(β =.313, p<.001) 모두 유의하였다. 

마지막으로 긍정심리자본에서 삶의 만족도로 

가는 경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β =.307, 

p<.001). 

매개효과 검정

매개효과 검정 결과 여가활동이 그릿과 

긍정심리자본을 거쳐 삶의 만족도로 이르는 

이중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β

=2.345, p<.05). 여가활동에서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그릿과 긍정심리자본이 각각 단순 

매개를 했을 때에도 효과가 유의하였다(β

=1.900, β=2.320, p<.05). 검정의 결과는 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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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여가

활동을 하는 것이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끼치며, 여가활동이 

그릿과 긍정심리자본을 매개했을 때 삶의 만

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논  의

주 5일제 수업과 자유학기제 등의 도입으로 

청소년의 여가활동에 대한 중요성은 커졌지만, 

청소년의 의미 있는 여가활동을 장려하는 제

반은 아직 미비한 상황이다(이미은, 안권순, 

2010). 특히 여가활동을 단지 시간을 낭비하며 

노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청소

년이 여가활동을 적극적으로 탐색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어 왔다. 하지만 여가활동은 

스트레스를 해소시키고(김남정, 임영식, 2012; 

주현식, 2001; Staempfli, 2007), 긍정적인 정서

를 불러일으키는 한편(Trinor et al., 2010), 전 

연령에 걸쳐 삶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를 향

상시키는 데에 도움을 준다(김남정, 임영식, 

2012; 최성범, 최종인, 2009; Heo et al., 2013; 

Leversen et a.l, 2012; Stenseng & Phelps, 2012). 

이처럼 여가활동이 지닌 긍정적인 효과에 대

한 입증은 충분히 진행되어 온 것에 비해 우

리나라 청소년이 여가활동을 수행함으로서 겪

게 되는 심리적 기제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게 

*p<.05, **p<.01, ***p<.001

그림 1. 연구모형의 경로계수와 요인부하량

모수 비표준화 표준오차 표준화

여가활동 → 그릿 → 긍정심리 → 삶의만족 0.067 0.029 2.345*

여가활동 → 그릿 → 삶의만족 0.011 0.006 1.900*

여가활동 → 긍정심리 → 삶의만족 0.029 0.012 2.320*

*p<.05, **p<.01, ***p<.001

표 4. 연구모형의 매개효과 검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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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어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여가활동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그릿과 

긍정심리자본이라는 심리적 특질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펴보고자 했다.

먼저 고등학생의 여가활동은 삶의 만족도를 

직접적으로 예측하였다. 즉, 문화예술 관람활

동, 취미교양활동, 스포츠활동, 사회활동과 같

은 여가활동을 더 많이, 오래 즐길수록 삶에 

대해서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가활동이 스트레스를 절감시키고, 학교 생

활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게 하고, 동

시에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함으로서 원만한 

대인관계를 구축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는 선

행의 연구 결과들과 일치한다(김남정, 임영식, 

2012; 장태혁, 2016; 주현식, 2001; Bradley & 

Inglis, 2012; Fletcher et al., 1997; Hansen et al., 

2003; Mahoney, 2000; Steampfli, 2007). 하지만 

여가활동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예측력의 

크기는 아주 크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구 대상자들의 주관적 학업 성취도가 중하 

수준으로 낮은 것이 삶의 만족도에 대한 여가

활동의 영향을 절감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우

리나라 고등학생들에게 학업적 성취 수준은 

삶의 만족도를 결정짓는 강력한 요인으로 작

용하기 때문이다(전영상, 최영신, 2017; 최희철, 

황매향, 2010)

여가활동을 한 학생들은 열정과 끈기에 관

한 지표인 그릿의 수준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선행 연구들을 통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인 여

가활동일 때에만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이라

고 밝혀진 바 있는데, 본 연구에서도 여가활

동을 오래, 그리고 더 자주 할수록 그릿한 

경향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장태혁, 

2016; 황선환, 김미량, 이연주, 2011; Gilligan, 

2000; Kerr, Fujiyama & Cpmpano, 2002; 

Mahoney, 2000; Stampfli, 2007; Stebbins, 2005; 

1982; Trinor et al, 2010; Winefield et al., 1992). 

이는 여가활동이 그릿을 발달시킬 수 있는 장

을 제공한다는 Duckworth(2006)의 주장을 확인

한 것이다. Warren(1978)의 연구에서 특별활동

이 과업 완수에 대한 기회를 제공했던 것처

럼 여가활동은 학업 외 자발적인 생활 영역

에서의 도전을 가능하게 한다. 여가활동이 

그릿을 발달시킨다는 것은 Maslow(1970)의 

동기 이론에서도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Maslow(1970)는 즐기는 일에 대해서도 차원의 

높고, 낮음이 있다고 한 바 있다. 여가활동, 

특히 문화예술, 스포츠, 사회봉사 영역에서의 

여가 경험은 단순히 지루함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높은 욕구 단계의 수준

에서 행해지는 활동으로 볼 수 있다. 청소년

은 이와 같은 여가활동을 통해 자아실현의 기

쁨을 추구할 수 있으며, 자아실현에 대한 욕

구 충족을 위해 집중과 노력을 기울일 수 있

다. 그리고 이때의 집중과 노력, 그로 인한 높

은 수준의 기쁨과 열정은 그릿을 구성하는 중

요한 단초로서 작용한다.

그릿은 긍정심리자본과 삶의 만족도와 정적

인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특히 구조모형 검정 

결과, 그릿에서 긍정심리자본으로 가는 경로

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 낙관

주의, 희망, 자아탄력성으로 구성된 긍정심리

자본은 개인의 삶을 긍정적으로 조명할 수 있

게 하는 심리적 자산이다. 그동안 그릿은 긍

정심리자본의 각각의 하위 요소들을 예측하는 

요소로 알려져 왔는데(이미란 외, 2017; 이수

경, 2016; 임효진 외, 2016; 한양숙, 2015; Crede 

et al., 2017; Javier et al., 2015; Lovering et al,. 

2015), 개인의 태도를 변화시켜 행동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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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게 하는 심리적 요인을 보다 통합적으로 

개념화한 긍정심리자본과도 연관이 있다는 것

은 본 연구에서 처음으로 밝혀진 바이다. 그

릿은 그 자체로도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요인이지만, 여가활동을 통한 경험들이 

개인의 내면에 긍정적인 심리 자산으로 자리 

잡게 돕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

가 있다. 그릿에서 삶의 만족도로 향하는 직

접 경로 역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

은 그릿이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킨다는 기존

의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Duckworth, 

Quinn, & Seligman, 2009; Singh & Jha, 2008).

한편 긍정심리자본은 그릿이 삶의 만족도를 

예측하는 것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긍정심리자본이 매개하였을 때 삶의 만족도에 

대한 그릿의 설명력이 더욱 증가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 고등학생은 단지 

꾸준한 노력과 지속적인 열정을 가졌다는 이

유만으로 당장의 성취경험을 하기 어려운 환

경 속에 있으며, 정서적으로나 인지적으로 자

신의 삶에 만족한다고 지각하기 어렵다(서경

현, 2012; 한민 외, 2012). 때문에 청소년이 자

신의 삶에 주관적으로 만족하기 위해서는 단

순히 그릿의 수준이 높은 것에서 더 발전하여 

그릿한 성향으로 인한 긍정적인 심리적 자산

을 발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 연구모형에 대한 구조방정식 

분석을 진행한 결과, 여가활동에서 그릿과 긍

정심리자본, 삶의 만족도로 이어지는 이중 매

개효과가 유의한 것을 확인함으로서 여가활동

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를 확인

하였다. 여가활동은 그 자체로도 삶의 만족도

와 그릿, 긍정심리자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끊임없이 경쟁해야하

는 분위기 속에서 학업에 과도하게 집중해야

하는 우리나라 청소년은 자신의 삶에 대해 

주관적으로 만족하기 어렵다(구재선, 서은국, 

2015, 이기범, 2009). 더구나 스트레스를 해소

시킬 수 있는 탈출구이자 삶에 대해 만족하게 

여가활동을 수행하기에는 어려운 환경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에서 밝혀졌듯이 비생산

적인 활동으로만 인식되어 온 여가활동은 그

간의 인식과는 달리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

는 요인이다. 이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질 좋

은 여가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학교 차원에서 

지도하고,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다양한 

여가활동을 향유할 수 있는 분위기와 제반 사

항을 제공해야함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그간 연구되지 않았던 

그릿을 발달시킬 수 있는 요인을 밝혔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의의가 있다. 여가활동으로 

인하여 본인의 흥미에 대한 꾸준한 도전과 

경험을 했을 때, 그릿이 발달할 것이라는 

Duckworth(2016)의 개념과 제안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더 나아가 비인지적, 성격적 특질

인 그릿은 삶을 긍정적으로 조명할 수 있게 

하는 심리적 자산을 만들게 되고, 그 때에 삶

의 만족에 대한 여가활동의 영향력은 극대화

됨을 밝힐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여가활동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

는 관계에서 어떤 기제가 작용하는지 확인함

으로서 청소년의 긍정적인 삶을 위해 의미 있

는 여가활동이 중요함을 밝혔다. 또 이 과정

에서 여가활동으로 인하여 그릿이 발달될 수 

있음을 규명하였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와 그

에 따른 제언이 있다. 

먼저 본 연구의 주요 변인 중 하나인 여가

활동이 각 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가 작

다. 이는 의미 있는 여가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기 어려운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현실이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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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된 결과로 추측된다. 또한 각각의 여가활동

이 가진 특성이나, 여가가 구조적으로 조직화

되었는지 등의 요소들도 여가활동의 예측력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여가활동의 내

적합치도가 비교적 낮은 것도 이러한 배경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 여가활동을 보다 

다각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인 지표로 예상되는 여가활

동 영역에 대해서만 연구를 진행하였지만, 단

순한 놀이나 오락, 휴식과 같은 여가활동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연구 결과가 나올 수 있

으므로 사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여가활동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릿의 경우에 하위 요인 중 하나인 흥미 

유지가 낮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흥미 유

지가 노력 지속에 비해 낮은 신뢰도를 보이는 

것은 우리나라나 동양권 국가에서 실시된 그

릿 연구에서 일관되게 보고되는 바이다(안다

휘, 이희승, 2017; 임효진, 윤여경, 2017; 조수

진, 2017; Suzuki, Tamesue, Asahi, & Ishikawa, 

2015). 이는 그릿 척도가 개발된 서양문화권과 

달리 동양문화권의 환경은 자신의 흥미를 타

의적으로 설정하게 되거나 목표 지속을 위해 

변화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Datu, Yuen, & Chen, 2016; Datu, 

Valdez, & King, 2016).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 

흥미 유지에서 보이는 낮은 신뢰도는 우리나

라 청소년이 자신의 흥미에 대해 타인에 의해 

목표 수정이 되는 집단주의적 문화의 환경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릿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문화에 맞는 척도 개발의 

필요성이 시사된다. 

마지막으로 종속변인인 삶의 만족도 이외에 

여가활동으로 인한 다른 정서적, 인지적 결과

를 예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릿은 학

업적 성취를 강하게 예측하는 변인으로(이수

란, 손영우, 2013; 이정림, 2015; Bowman et al., 

2015; Duckworth et al., 2011; Strayhorn, 2014), 

만약 학업적 성취를 종속변인으로 하는 연구

를 진행한다면 여가활동이 그릿을 매개하여 

성적에 영향을 미친다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

를 예상해볼 수 있다. 혹은 여가활동이 부정

적 정서를 해소시키고, 긍정적 정서를 향상시

켰다는 여러 선행 연구에 따라서 여가활동이 

불안이나 우울감을 감소시키고, 행복감과 같

은 긍정 정서들을 증가시킬 수 있는지를 살펴

볼 수 있다. 또한 이것을 그릿과 연관시켰을 

때에는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않았던 정서적 

측면에서의 그릿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연구가 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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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ting effects of Grit and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eisure activities and

life satisfaction in high school students

Hyosun Choi                    Sujin Yang

Department of Psychology, Ewha Womans University

The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high school students' leisure activities on the 

satisfaction of life through two parametric variables, called Grit and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PPC) 

through structural equation. Leisure activity, Grit, PPC and Life Satisfaction were surveyed among 226  

high school students. Leisure activities directly affect the satisfaction of life. Grit and PPC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leisure activities and life satisfaction. Also, the dual mediating effects of Grit and 

PPC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tructural leisure activities and life satisfaction were proved to be 

significant. This study empirically confirmed the concept that leisure activities, which are non-learning 

factors, provide a challenge for high school students to develop Grit. In addition, it is significant that we 

found a structure that PPC acquires by leisure activity and, as a result, strengthens Grit, which improves 

overall life satisfaction.

Key words : high school student, leisure activity, Grit,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Life Satisfaction


